
보 도 해 명 자 료
(’16.5.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가습기 살균제 참사’ 막을 수 있었던 7번의 기회
(’16.5.3. 경향신문)



1. 기사내용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독성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‘자율안전

확인대상공산품’, 즉 업체가 알아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품

으로 분류했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당시 살균제는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관리

대상공산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

○ 「품공법」에서는 일반가정에서 바닥, 욕조, 타일, 자동차 등의 물체를

세정할 용도로 사용하는 세정제만을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송양회 과장 (043-870-54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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